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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발의, ‘아들에게 쓰는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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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장마에 너가 묻혀있는 묘가 잘 있는지 더 걱정되는 요즘이란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석 달만 지나면 너와 이별한 지 벌써 2주년이 되는구나. 너가 그렇게 허망하게 간 뒤 엄마는 그 사건에 시간이 멈

춰진 듯 어제 일처럼 기억이 생생하고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것, 지켜주지 못한 것에 스스로 책망하며 아픔으로 살아있어도 사는 낙이

없단다. 그렇지만 엄마는 살아서 꼭 하고 싶은 일이 너로 인해 생겼단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딴 김용균재단을 만들었고, 너의 뜻을

받들어 그 책임을 물으려고 서부발전 원하청과 법정 싸움을 하고 있단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엉망이 된 사회를 단죄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를 엄마 이름으로 국민청원을 넣었단다. 이것은 그동안 너처

럼 수없이 많이 억울하게 죽어간 영령들을 위로하고 살아있는 노동자들을 더 이상 허망하게 죽는 것을 막는 강력한 법이 되어야 해.

반복되는 산재사고는 기업이 안전을 무시한 결과이고 명백한 기업살인이기에 그 처벌 또한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하고 기업 스스로 재

발방지 대책을 세우게 함으로써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을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고자 우리의 손으로 직

접 만들려고 한단다.

물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너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이 더 가슴이 미어진다. 하지만 죽음을 막지 않는다면 너와 나처럼 생이별하는

수많은 가족이 얼마나 가슴 치며 나처럼 살겠니?

우리 가족의 파탄이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래도 우리가 헛된 죽음은 되지 않겠지 하는 너에게 위로라도 되어주고 싶구

나. 너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곁에 항상 맴돌고 있을 너에게 이렇게라도 해주고 싶은 게 미안해하는 엄마의 마음이란다.

너를 그렇게 허망하게 보낸 뒤 많은 시민의 도움으로 산안법을 통과시켰지만, 그 법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국민을 기만한 법이었기에

또 다른 죽음을 막지 못하였단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 강력한 법을 만들려고 해.

많은 분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9월 25일까지 10만인 이상 국민청원운동에 동참해주시길 매일매일 속 타는 심정으로

염원하고 있고 너도 엄마가 가는 길에 지지하고 응원해주길 바란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아들 용균아 네가 너무 보고 싶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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